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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의 각종 인구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관료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인사제도이다. 이는 기존 실적주의가 관료제의 민주
성과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관
료들이 자신이 속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기대를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 대표성은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한 여
러 연구에서 완벽하게 실증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자체가 이슈화된 정책분야, 즉 “젠더화”된 분야인 가정폭력 문제를
대상으로 경찰조직에서 성별 대표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지를 연구하
였다. 다만 행태 관련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워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경
찰관의 태도를 분석하는 태도 중심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 사례에 대
한 업무태도’이다. 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
이고 후자는 직업적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독립변수는 성별이었고,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별 외에 가정폭력 관련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6가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근무상황적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개인적 태도는 남녀 경찰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직업적 태도는 남녀 경찰관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수들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연령이었으며
직업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가정폭력 교육훈련이었다.
개인적 태도와 직업적 태도간의 이러한 차이는 공평한 법집행을 요구
받고 교육받아온 경찰관의 업무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가정
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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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비율을 높여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체포 의무 정책과
같은 강화된 입법정책,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
시하였다.
………………………………………………………………………………
주요어 : 가정폭력, 경찰, 대표관료제, 적극적 대표성, 성별,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학 번 : 2011-2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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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에서 공직의 인사 형평성은 매우 민감한 화두이다. 굳이 우
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조항을 거론하
지 않더라고 사람들에게는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분포가 자신의
속한 집단과 동일하거나 그 분포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바
람이 있다. 실제 매년 공무원들의 정기적 인사 시기가 되면 장ㆍ차관급
의 고위급 인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급 인사에까지도 국민들의
관심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정부 조직의 인사제도에는 이처럼 그 사회 구성원의 성별,
인종별, 계층별 비율을 반영하도록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1944년
Kingsley가 주장한 대표관료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정부관료제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인사행정체제”
이다.(오석홍, 2013, p. 35) 이러한 대표관료제는 과거 정부 조직이 봉사
대상인 그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
로 각 집단 출신 관료들이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대표할 것
을 전제로, 비례에 맞는 정부 구성을 통해 개별 집단에 대한 정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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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른 어떤 인사행정모형
보다 ‘실현된’ 민주성과 형평성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반영된 모형”(오석
홍, 2013, p. 35)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는 차별 철폐라는 도덕적인 가치와 맞물려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이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
치, 즉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국
제연합에서도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을 제정한 바 있듯이,1) 차별 시정이라는 측면으로 접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는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중요한 인사원칙인 실적주의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
므로 실천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제연합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제4조 1항에서 “남
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
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
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
의 평동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고 하여 적극적 우대조치가 가진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여성
에 대한 차별철폐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평등을 유지하고 특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표관료제는 현대 행정의 중요한 가치인 효율성, 전문성
등의 가치와 조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
내에 용인하기 힘든 불평등이 - 여성에 대한 대표관료제라면 여성에 대
한 사회적 차별이 극심한 것과 같은 -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
치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특히, 1960년대부터 대표관료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었던 미국
에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오히려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관료조직 내에 특정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 구성원이 속한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이 수립ㆍ집
행되어 종국적으로 그들의 권익이 보호되는지에 대해 실제로 입증된 바
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에서도 여성채용목표제를 거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성별과 관련된 대표관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제기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말해 관료조직 내 소수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즉 소
극적 대표성을 증진한다고 하여, 실제 그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이 수립
ㆍ집행된다는 결과, 즉 적극적 대표성이 증진되는지 여부에는 의문을 제
기하는 의견이 있다. 물론 그외에도 출신집단별 분리주의가 조장 혹은
심화된다거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이 저하된다거나, 대표관료제를 실
현하는 과정에서 집단별 인구비율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기술적 애로사항 등이 대표관료제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들도
있다.(권기헌, 2011; 오석홍, 2013; 이창길, 2013) 특히 미국 내에서 제기
되었던 주된 문제제기는 역차별과 소극적 대표성의 적극적 대표성으로의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다.
미국 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격화되었다. 보수주의 성향의 정권이었던 레이건 행정부는 “Affirmative
Action”, 한국어로는 우대정책 혹은 차별철폐정책으로 번역되는 소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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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혹은 여성우대정책을 철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레이건 대통
령은 취임 초기에 “차별철폐 프로그램이 할당제가 되는 것과 같이, 한때
유용했던 것이 그렇지 못하게 되거나 실제로는 왜곡까지 되는 그런 정책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앤더슨, 2006, p. 265)라고 하여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사회
내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 집단의 반발을 불러왔으나 사법부 등 정부 내
에서도 대통령의 이러한 반대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
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등 차별철폐정책의 효과와 의도에 대해 미국 사
회 내에 반대 논란이 증폭되었다.(앤더슨, 2006)
특히, 사법부에서는 여성의 과소대표를 교정하기 위해 남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카운티 교통국을 고소한 “존슨 vs 산타클라라 카운
티 교통국(Johnson v. Santa Clara County Transportation Agency)” 사
건이 대표적으로, 동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6:3으로 카운티 교통국의
결정이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스칼리아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제시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한
다는 목표를 직장에서 인종과 성별의 비례대표라는 매우 모순된 목표로
바꾸었다. 연방대법원의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장황한 부연 설명은 1964
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을 백인 남성에 대한 인종차별과 성
차별이라는 강력한 엔진으로 바꾸었다.”(앤더슨, 전게서, p. 308)고 하여
차별철폐정책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이루지 못
한 채 남성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2008)도 차별철폐정책 이론에 대해
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정책을 시행한 결과 발생하는
다른 사실적 문제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차별철폐정책의
시행에 따른 문제를 언급하였다. 소웰은 차별철폐정책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논거로 실시되었으며 그때마다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고 칭
해졌으나 실제로는 제도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고 소수집단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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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정책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였다.(소웰, 2008)
특히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유리천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여성을 우대하는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게 만든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정
책 역시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하였다. 소웰(2008)은 여성의 전문직,
기술직에서의 여성의 취업률, 여성의 박사학위 점유율 등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통해, 여성차별철폐정책이 적용되기 전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1940년대 들면서 감소하
였는데 그 원인은 194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증
가되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여성이 가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 자녀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역할 –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19세기부터 1930년대까지는 자녀를 적게 낳기 시작하면서 고위직
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1950년대까지 출생율이 증가하면
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후 1960년대 이후에 출생율
이 감소하면서 학력수준과 고위직에서 차지비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차별정책의 정책효과는 “남성의 소득과 비교해 여성의 소득비
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레이건 행정부 시기인 1980년대 - 페미니스트
대부분이 자신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 않던 시기 –
부터였다”(소웰, 2008, pp. 166-169)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도 있는데, 페이 크로스비
(2009)는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차별철폐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다양한 방
식의 자료를 정리하여 “차별철폐정책은 효과가 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도 차별철폐정책의 혜택은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크로스비, 2009, pp.
131-132)고 하여 차별철폐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은 관료조직 내에서 여성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인 양성채용목표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도 유효하며 진행 중인 쟁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관료조직에서는 양성채용목표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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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초창기에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졌다가 일부 직렬에서 여
성의 시험성적이 남성을 추월하게 되자 이제는 양성채용목표제가 “사실
상 남성할당제로 또 다른 성차별이다”라는 주장2), 즉 여성에 대한 차별
이라는 정반대의 주장도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찰조직이 시행 중인 양성채용목표제와
관련하여 여성대표성에 국한되어 실제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
로 전환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3)
다만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대한 자료 중 경찰관의 성별에 따른 자
료는 입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남녀 경찰관의 태
도 차이를 대조하여 이를 통해 소극적 대표성의 적극적 대표성으로의 전
환 여부를 검증하였다.
특히 그간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와 함께 조직 내 사회화와 관련된
변수들의 동시에 영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있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조직 내 사회화와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고정시킨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경찰관의 가정폭력 개입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 또 다른 성차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반대한다!”,
2003. 5. 16.
3) 남성대표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 경찰과 관련된 대표관료제
연구가 여성대표성과 관련되었기에 본 연구도 여성대표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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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정부조직법 제34조와 경찰법에 따라 설치된 경
찰청이라는 관료 조직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5.
8. 15. 광복에 따라 미국정이 시작된 직후인 10. 21. 미군정군청에 경무국
이, 각 도에는 경찰부가 설립되면서 창설되었다. 이어서 1946. 1. 16. 경
무부로 승격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 11. 4. 내무부장
관 산하의 치안국으로 설치되었다가 1974년 치안본부로 개편된 이래
1991년 다시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4) 현재 대
한민국에는 경찰청 외에도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경찰청이며 경찰청은 2011. 12. 31. 현재 16개 지방경찰
청, 248개 경찰서, 423개 지구대와 1,517개의 파출소를 설치하여 대한민
국 전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5)
경찰청은 1995년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된 당시부터 동 제도의 적용대
상이 되었으며 2003년 여성채용목표제가 남녀채용목표제로 변경되어 실
시된 이후에도 줄곧 적용대상이 되어왔으므로 대표관료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경찰청의 임무는 경찰법 제3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
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업무 대상이나 보호대상의 성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와 관련된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
4) 사이버경찰청, 정보마당>경찰역사>경찰조직연혁, 2013. 11. 19 검색, 참조
5) 경찰청(2011), 경찰통계연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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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성별과 관련된 대표관료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대상으로도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경찰은 직접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대국민 접점기능
으로 정책의 집행이나 효과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확인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사회과학연구에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가 확인 가능할
때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첫 번째로 원인과 결과가 함께 변화하는
공동변화, 두 번째가 원인이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함을 뜻하는 시간적
선후성, 마지막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다른 변수가 없을 것을 뜻하는
허위관계 통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실험은 이러한 3가
지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는지에 따라 진실험설계, 준시험설계, 원시실험
설계, 비실험설계로 구분된다.(남궁근, 2013; 이종환, 2012)
진실험설계는 인과관계 추론의 3조건 중 시간적 선후성, 공동변화, 허
위관계 통제를 모두 갖춘 경우이고, 준실험설계는 허위관계 통제라는 조
건만 결여된 경우이며, 원시실험설계는 허위관계 통제 외에도 공동변화
라는 조건도 결여되어 시간적 선후성이라는 조건만을 충족한 실험설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실험설계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현재의 상태만을 조사하는 서베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도 다른 사회과학연구와 동일하게 시간, 비용이라는 문제 외에
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윤리적 한계가 있어 비실험설계에 해
당하는 서베이 방법을 채택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남녀 경찰관의 태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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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사하였다.
먼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었던 선행연구 조사를
걸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제시한 후에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는 국내외에 발간된 단행본, 학술지, 정부발간물, 학위논
문,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대표관료제와 관련하여 대표관료제의 개괄적 이론과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ㆍ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정
부조직과 경찰에서 성별과 관련된 대표관료제가 도입된 연혁을 조사하였
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ㆍ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
리ㆍ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가
설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가설에 대한 실증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0만 여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모집단이므로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상 불가능하고 조사와 자료입력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가설검정
에 필요한 규모의 표본집단을 선택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표본, 즉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
는 작업은 본 연구와 같은 표본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만 조사 설계의 외적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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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3년 11월 현재 경찰청에 소속으로 근무 중인 경
찰공무원 중 설문조사 시점인 2013. 11월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기본교육
과정에 있은 ‘경○’ 과정 교육생을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찰의 기본교육과정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계급에 있는 경찰
관이 각각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으로 각 1계급씩 진급을 한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으로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과정은 교육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별로 교육 입교대상자의 수를 할당한다. 할당된 지방청 역시 각
경찰서별로 고르게 할당하고 각 경찰서는 부서별로 승진한 경찰관 중 입
교대상자를 할당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기본교육
대상자라는 집단은 특정 지방청이나 부서에 편중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
므로 층화표본추출법을 거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입교
대상자 선정 역시 부서의 근무환경과 본인의 의지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무작위 추출과도 유사한 효과도 갖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금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 계급은 일선에서 가정폭력 사건
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급 경찰관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태도를 조
사하는 연구의 대상으로 적실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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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대표관료제 이론
1. 대표관료제 이론
대표관료제는 한 나라의 사회집단들이 그 나라의 인구 전체에서 차지
하는 수적 비율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
제로 민족ㆍ인종ㆍ성별ㆍ직업 등의 기준에서 국민 전체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관료를 충원하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1944년 Kingsley가
자신의 저서 “Representative Bureaucracy”에서 “사회 내의 중요한 세력
들을 반영(mirror)할 때에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6)고 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의 비율에 맞는 관료제를 뜻하는 용어로 만들어낸 이래로 다른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오석홍(2011)은 대표관료제
에 대해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 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와 같은
것”(오석홍, 2011, p. 537)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대표관료제는 정책과
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의 대표성을 구함으로써 민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제도라고 하겠다.(권기헌, 2011; 오석홍, 2013;
이창길, 2013)
이는 19세기 이후 행정관료제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진 실적주의만으로
는 현재의 행정중심 국가 체제에서 국민의 형평성과 대표성이 제대로 반
6) Kingsley John Donald(1944), Representative Bureaucracy-an interpretation of the
British civil service, The Antioc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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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 ‘관료제가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엘리
트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이창길, 2013, p. 111) 관료들은 자신들의 속해
있는 사회적 계층과 유사한 계층의 정치적 욕망에 더 충실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관료를 구성할 때 책임성도 강화된다는 주장으로 공직 임용과정
에서 사회적 형평성, 특히 결과의 평등을 의도하는 실질적 형평성과 공
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국가정책의 실질적 결정권이 행정부로 이전된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실질적 주체인 공무원들을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대표로서 구성함으로
써 그들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한국 정부조직 내에서 대표관료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
칙)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
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양성
평등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그 적용대상
이 가장 넓은 정책은 양성평등으로 표시된 성별과 관련된 대표관료제라
고 할 수 있겠다.
2. 대표관료제의 대표성 논의
대표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대표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
분된다. 첫째는 소극적 대표성으로 단순히 관료의 구성비를 그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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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구학적 집단의 비율과 동일하게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에 주안
점을 두는 것이다. 다음은 단순히 사회집단들의 인적 구성상의 특징을
반영한 관료 구성을 넘어 그렇게 구성된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출신 사
회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인 적극적 대표성이 그것이다.
특히 소극적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 내 성별과 같은 특정 집
단의 단순 비율이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즉 고위직 진출비율을 분석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표성 주장의 논리적 취약점은 소극적 대표성의 확보만
으로는 대표관료제의 진정한 목표인 적극적 대표성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오석홍, 2013)
이러한 특징은 대표관료제 실시의 가장 주된 논리적 근거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
향으로 행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적극적 대표성은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관료제 모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는 의견과 차별로 받는 소수집단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편파
성을 감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Lim,
2006, p. 201)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대표관료제의 핵심적 논거는 적극적
대표성의 실현 여부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간 이와 같은 대표관료제의 실질적 효과, 적극적 대표성에 대해 국
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런 연구는 주로 “대부분 인종이나 여성
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7) 다음 장에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여러 선
행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7) Lim, H. H. (2006). Representative bureaucracy: Rethinking substantive effects and
active represent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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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선행연구
가. 개관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수집단 출신 관료의 행태가 소수집단에 옹호적인지를
분석하는 행태적 접근법과 소수집단 출신 관료가 가진 해당 집단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태도적 접근법이다.8)
대표관료제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다수 진행된 미국과는 다르게 국
내 학자들의 연구 중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9)
김선희(2012)는 자신의 연구에서 대표관료제의 대표성 발현에 대한 국
내외의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크게 소극적 대표성(=수동
적 대표성, passive representation)을 검증하는 연구와 적극적 대표성(=
능동적 대표성, active representation)을 검증하는 큰 흐름으로 나뉜다.
소극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다시 조직 내에서 양적 대표성 증가에
초점을 두는 연구와 고위직 차지 비율과 같은 질적 대표성 증가에 초점
을 맞추는 두 가지 연구로 나뉘고, 적극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소
극적 대표성의 적극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적극적 대표성을 결정
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다시 소극적 대표성의 적극적
8) 이하 동 항목에서 언급한 대표관료제에 관한 분류방법은 김선희(2012)의 연구를 재정
리한 것임을 밝힌다.
9)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로 소수민족 우대정책처럼 성별 외의
분야에서 대표관료제를 실시하는 분야가 많지 않은데다 각종 정부기관에서 그러한 자
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자료 입수가 원활하
지 않은 한계가 있어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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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여성 관련 예산의 증감처럼 조직 단위의 산출
물을 통해 적극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대표관료 개인의 태도와 행
태를 직접 측정하여 적극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나뉘며 이러한 개
인 단위의 연구는 태도 중심적 연구와 행태 중심적 연구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대표관료제의 대표성 발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김선희



















<표 1> 대표관료제의 대표성 발현에 대한 연구 정리10)
나. 연구 사례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과 관련한 구체
적 연구들 중 주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미영(2006)은 관료들의 정책수용성, 성 고정관념, 이해관계 등 세 가
지 내생변수와 개인특성, 조직특성, 이해관계를 내생변수로 하여 이들 변
10) 본 도표는 김선희(2012)의 연구에서 글로써 설명한 부분을 저자가 도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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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여성대표성 확보에 관한 관료들의 태도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업무유형, 여성비율, 근무경험 등의 외
생변수와 채용, 승진, 업무ㆍ부서 고정관념, 조직적 이해관계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윤창근ㆍ문명재(2009)는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현황 및 차기년도 정부
예산안과 금년도 확정예산의 일반회계 중 여성관련 예산의 비율을 조사
한 연구에서 부처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3.5%를 상회하는 경우 관련
예산의 증감율이 양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일정비율을 넘
어야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된다는 “은폐된 적극적 대표성”이 23.5%라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박천오(2010)는 중앙부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여성
공무원들이 여성대표역할 수용도는 대체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전통적 역
할 수용도 역시 높은 수준임을 밝혀 소극적 대표성의 적극적 대표성으로
의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반대의 결과를 일부 암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김선희(2012)는 양성채용목표제 등 5가지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남녀 공무원 617명의 태도를 분석하여 동 제도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 대표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정관념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김선희는 여성대표성의 발현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
는 공무원의 태도나 행태는 공직에 입직하여 형성된 교육이나 상사나 동
료집단의 태도 등 조직 내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태도나 행태 결정에 있어 출신 집단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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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에서도 이처럼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을 확인하는 연구
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인종적 갈등 완화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개념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관료의 인종 및 성별
과 관련하여 적극적 대표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있다.
먼저 여성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을 연구한 Saidel(2005)과
Wilkins(2000), Meiers(2006), Andrews(2013)은 각각 자신들의 연구에서
여성 대표관료제가 적극적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
다.
Saidel(2005)는 여성 기관장들이 남성 기관장들보다 더 자주 여성의 이
익을 증진시키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여
성기관장들은 49.6%는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의 우선적 정책 목표 중 하
나 이상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남성기관장들은 34.9%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전체 215명의 응답자 중 73명이 여성의 이익
을 증진시키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정
책의 집행된 결과를 비교한 바 94명의 응답자가 그러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21명의 응답자가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Saidel은 조사가 진행된 당시 미국 정치사
회적으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Saidel은 결론에서 여성 응답자의 50% 이상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
책적인 목표를 갖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성급한 일반화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Wilkins(2006)는 종전에 자신이 Keiser와 공동으로 수행한 선행연구
(2006)에서 여성 아동지원집행 관리자들이 여성 고객(아동)들에게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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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원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집합체, 조직단위의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 단위가 개인 수
준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성별이라는 주제와는 맞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
이에 Wilkins(2006)는 다시 개인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여 여성 아동지원
집행 관리자들이 남성에 비해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정책목표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Meier등(2006)은 미국 60개 도시의 8년간 범죄자료를 분석하여, 여성
경찰관의 비율과 성폭력 보고건수 및 성폭력범 체포건수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성폭력 사건은 과거 여성의 지위가 약하던 시절에
는 가장의 재산에 불과하던 여성의 성(性)이 현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는 추세에 따라 여성을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등의 여성 보
호 법제가 강화되고 경찰 등 사법당국의 법집행방법 – 일부 기관은 여
성 경찰관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여성 경찰관의 채용을 증대하였다 - 도 강화되었는데, 여전히 일부 기관
에서는 편견 등으로 인해 통계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 권익 보
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기관이 있어 성폭력사건의 보고건수와 성폭
력범 체포건수는 좋은 변수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Meiers 등(2006)은 연
방수사국(FBI)의 범죄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미국 60개 대도시의 1990년부
터 1999년까지 경찰기관의 여성 경찰관 비율, 인구 10만명당 강간사건
발생건수, 체포건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여성 경찰관 비율이 증가
할수록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성폭력범 체포건수도 증가한 것을 발견하
였다. 그리고 신고건수가 많을수록 체포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건수를 통제한 후에 분석을 하였는데 이 경우
에도 여성 경찰관의 비율과 성폭력범 체포건수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
계가 확인되었다.
Andrews 등(2013)은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여성 경찰관
비율과 가정폭력 범죄 체포율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대표제가 적극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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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Andrews 등(2013)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38개 경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
시하였는데, 종속변수는 가정폭력 범죄 체포율, 독립변수는 여성 경찰기
관장의 숫자, 각 경찰기관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 통제변수는 해당 지역
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실업율, 소수민족 거주비율, 남녀 실업율 편차,
경찰기관의 규모, 치안예산의 규모 등으로 설정하였다. Andrews 등
(2013)은 대표관료제의 대표성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두 가지 방
법으로 발현되므로 독립변수를 기관장과 일선 경찰관으로 나누어야 한다
고 하였고 가정폭력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전술한 통제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경찰 기관장의
존재와 가정폭력 체포율 간에는 5.764(유의수준 p=0.05)의 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대표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 경찰
관의 비율 역시 전체 경찰관 중 현장경찰관의 비율이라는 변수를 추가하
자 0.241(유의수준 p=0.05)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기관내 현
장직의 비율이 높고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높을수록(현장직 비율 × 여
성 경찰관 비율)가정폭력 체포율이 증가하여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인 Andrews 등(2013)
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장직 비율과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곱한 통제지표
에는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여성대표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문제가 있
다. 예를 들어 남성의 비율이 높더라도 현장직의 비율이 높은 관서가 여
성의 비율이 높은데도 현장직의 비율이 낮은 관서보다 그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동 연구는 현장직 경찰관의 비율에 관한 것이
지 경찰관의 성별에 관한 연구라고는 볼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두 가지 측면에서 대표관료제를 고찰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여성 경찰기관장의 비율과 가정폭력 범죄 체포율 간에
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여 여성의 권익을 옹
호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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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the upper echelon”)에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인종과 관련하여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는
Wilkins & Williams(2005)와 Close & Mason(2007), Theobald &
Haider-Marke(2009), Close & Mason & Wilkins & Williams(2011)이
진행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Wilkins & Williams(2005)는 샌디에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실시
한 차량 대상 불심검문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관할구역 내에 흑인경찰관
의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흑인에게 편중된 불심검문의 건수는 매달
0.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그러한 불균형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것과 같은 집단 단위의
연구가 아닌 개인 수준의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경찰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
혹은 “낮게 걸린 과일”처럼 특정한 유형의 인물을 검문대상으로 선정하
는 경찰의 업무기법처럼 조직 내 사회화와 관련된 변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Wilkins(2005) 등은 소극적 대표성의 적극
적 대표성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조직 내 사회화가 인종적인 소극적 대
표성과 적극적 대표성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고 언급하였다.
Close & Mason(2007)은 경찰관들이 운전자에 대해 실시하는 불심검
문 자료를 조사하여 검문대상자의 인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흑인계(African American) 및 라틴계(Latino) 경찰관은 검
문대상자의 인종이 무엇인지와는 관계없이 검문을 적게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흑인 경찰관은 백인 경찰관에 비해 흑인운전자에 대해서는 82%,
라틴계 운전자에 대해서는 82%, 백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77%의 확률로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계 경찰관의 백인 경찰관 대비 불
심검문 실시 비율은 흑인운전자는 58%, 라틴계 운전자는 64%, 백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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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60% 정도만을 실시하여 흑인계 및 라틴계 경찰관이 해당 인종
운전자에 대해서 검문을 더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Theobald & Haider-Marke(2009)은 1999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경
찰-시민 접촉 조사 1999”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법집행기관의 소
수인종 비율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경
찰과의 접촉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당신에 대한 경찰의 정지요구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등과 같은 4가지 질문으로 경찰
활동에 대에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고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인종, 과태
료부과 여부, 압수품이 있었는지 여부, 도시의 규모, 동승자의 수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흑인은 흑인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의
법집행이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백인 역시 백인 경
찰관이 현장에 있는 경우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흑
인 시민의 경우 대부분 경찰의 정지요구, 차량수색, 신체수색, 언행 등 4
가지 종속변수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흑인 경찰관이 법집행을 한
경우에는 정지요구, 신체수색 등 3가지 변수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반전
되었으며 그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다.
Close & Mason & Wilkins & Williams(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에서 인종적 대표성이 증가할수록 비소수인종 집단 운전자 만큼이나 소
수인종 집단 운전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법집행 결과가 산출되며 거기
에 더해 전체 집단의 불심검문 행태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였다. 결국
소수인종 출신 경찰관이 더 적게 불심검문을 하면서도 더 많은 불법행위
를 적발한다고 하여 인종과 관련된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됨을 지지하였
다.
전술한 대표관료제의 대표성 발현에 대한 연구에서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집단의 특성이 개별 관료의 태도나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
러나지 않은 경우는 흑인경찰관의 숫자와 흑인대상 불심검문 건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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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연구한 Wilkins & Williams(2005)의 연구만이 유의미한 결
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다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가 자신의 출신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혹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heobald & Haider-Marke(2009)의 연구
는 해당 소수집단 국민들도 대표관료제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
여 대표관료제의 정당성을 지지하였다.
다.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연구 요약
전 항에서 논의된 국내외의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김선희(2012)의 설명에 따라 작성한 <표1> ‘대표관료제에 대한







Wilikins & Williams(2007), 윤창근















<표 2>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류
먼저 국내에서는 조직단위 산출물을 측정하거나 대표관료 개인의 태도
를 분석하는 태도 중심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행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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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조직 단위의 산출물을 측정하는 (가)항의 연구들에 대해서 김선희
(2012)는 분석단위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과 같은 조직단위 산출물을 가지고 대표관료 개인의 성향
을 판단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항과 같은
연구는 대표관료 개인의 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대표성이 발현되
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나)항이나 (다)항과 같은 연구는 대표관련 개인의 산출
물을 토대로 개인의 성향을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다. 다만 (나)항의 연구는 대표관료 개인의 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결과로 나타나는지, 즉 대표성이 발현되는지에 설명이 부족한 단점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보완하였
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논의하였다.
제2절 한국 관료조직의 대표관료제 연혁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채용
목표제를 중심으로)
1. 정부 전체의 사례
국내에서는 1995. 12. 12.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11조의 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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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격) 조항11)이 신설되면서 여성의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여성
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듬해 3. 23. 지방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51조의2(여성의 합격) 조항12)에 지방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유사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즉 여성채용목표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
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우수 여성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공무
원채용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ㆍ공안ㆍ외무ㆍ행정직 공채시험에 적용”13)되
었다. 실제 여성의 채용목표는 모집 정원의 10%로 결정되었으나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으로 과소한 채용단위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았
다.
여성채용목표제는 2002년 말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
부(여성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조직 내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개선ㆍ보완하여 지속적으
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성도 찬성하는 여성공
무원 채용목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14)가 있어 2002. 12. 26.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1조의3(여성의 합격)조항이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
11) 제11조의3 (여성의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12) 제51조의2 (여성의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13) 여성채용목표제실시(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주제유형별 검색 > 정책/제도 > 여성채
용목표제 실시, 2013. 9.3. 검색)
14) 여성부(200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분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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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초과합격’으로 명칭과 내용이 개정15)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실
시되었다.
양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채용과정에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16)로 종래 여성채용목표제와는 달리 5명 이상인
행정ㆍ외무ㆍ기술고등고시 및 7급ㆍ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
가 확대되었으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시행
령이 거듭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상과 같은 채용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무
원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해 추가로 합격한 국가직 남녀
공무원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여성공무
원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여성공무원은 321명(<표 3> 참고)이다.
직급 계 ’96 ’97 ’98 ’99 ’00 ’01 ’02
5급 37명 3명 6명 5명 2명 7명 3명 11명
7급 129명 16명 14명 9명 18명 36명 22명 14명
9급 155명 – – – 20명 43명 34명 58명
계 321명 19명 20명 14명 40명 86명 59명 83명
 추가합격 321명(국가직)
<표 3>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적용현황(’96～’0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여성공무원
15) 제11조의3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
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
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16) 각주 1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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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성공무원은 192명(<표 4> 참고)으로 1996년 이후 513명의 공무원
이 추가로 선발되었다.





































 추가합격 192명(국가직, 괄호안이 남성)
<표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현황(’03～)
이상과 같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처럼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연도별 여성공무원 숫자는
<표 5>과 같이 1995년 253,917명에서 2011년 413,248명으로 대폭 증가하
였고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그림 1>과 같이
1996년 27.3%에서 2011년 41.8%로 대폭 증가하였다.
(단위 : 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913,104 923,714 888,217 865,650 849,152 859,329 869,030 891,949
여성 253,917 265,162 263,853 258,347 267,647 282,028 286,074 302,830
비율 27.8% 28.7% 29.7% 29.8% 31.5% 32.8% 32.9% 34.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915,689 915,221 940,397 963,132 968,836 978,087 987,754 989,138
여성 324,576 348,710 365,178 385,759 395,464 400,570 412,800 413,248
비율 35.4% 38.1% 38.8% 40.1% 40.8% 41.0% 41.8% 41.8%
<표 5>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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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
2012. 12. 31. 현재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994,291명 중 424,757명으로 42.7%에 해당하며 직급별 현황은 다음
장의 <표6>과 같다.
이상과 같은 채용분야에서의 적극적 조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들
이 병행 추진되었다. 먼저 상대적으로 고위직급인 관리직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지원이 실시되었
다. 또한 여성공무원을 기획ㆍ예산ㆍ인사ㆍ감사 등 조직 핵심부서 및 주
무부서에 전진 배치하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강화도 실시되었
다. 이어서 공직사회에 양성평등적 문화와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직사
회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노력을 전개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에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실시,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여성부
문 독립평가 실시, 자치단체 영아전담보육시범시설 지원사업 사후관리,
여성공무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유연하고 지원적인 공직 근무환경 조성
등의 사업이 병행되었다.17)
17) 이 단락은 여성과 공직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의 pp. 11-14를 재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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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2012년말 기준)18)
18) 안전행정부(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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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직의 사례와 경찰내 여성대표성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 경찰 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의 존재는 창설 이전부터 확인된다.
광복 직후인 1946. 7. 1. 현재의 경찰청의 전신인 경무부 공안국에 여성
피의자 등에 대한 신체수색과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
경찰과가 창설되었다. 동 여자경찰과는 이후 여경계로 조직이 변경되었
다가 1961년 6월 폐지되었다. 일선 현장조직으로 1947. 2월에는 지금의
서울지방경찰청의 전신인 수도 관구 경찰청 산하에 여자경찰서를 창설하
여 11년간 운영하다가 폐지한 사례도 있다. 또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채
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46. 5월에는 여자경찰간부 16명을
모집하고 여경 1기생 64명을 선발하여 서울에 배치한 이래로 1967년 여
경학사 1기생 38명 모집, 1989년 여자 경찰대학생 모집 등 지속적으로
여자경찰관을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을 통해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의 대
표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었다.(신현기, 2005, pp.
18-19)
또한 국가공문원법 상으로도 경찰조직에는 대표관료제가 적용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5년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될 당시에도 경찰
청은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3년 양성채용목표제가 적용
될 당시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 경찰관에 대한 필요가 계속 되어 오고 실제로도 여성 경
찰관을 증원하기 위한 경찰조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선
진국들과 비교하면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관의 비율은 현저히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은 UN마약범죄사무소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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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이 통계에 나타난 주요 국가의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다.1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여성 경찰관의 비율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25개국이다. 각 자료
의 기준일은 폴란드 2009년, 룩셈부르크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1.
12. 31. 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여성 경찰관 비율을 비교한 바,
한국 경찰의 여성 경찰관 비율은 7%로 한국보다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 1개국뿐이었고, 한국을 제외한 24개국 경찰의 평
균 여성 경찰관 비율은 15.56%로 한국 경찰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나 한국 경찰 조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20)
19)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홈페이지, Statistics > Data > Statistics on Criminal
Justice > Criminal justice system resources(2013. 11. 1 접근)
20) UN마약범죄사무소는 매 2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UN 범죄 추이 및 형사사법정
책 조사(UN CTS –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를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게재된 자료는 각국의 통계전담 부처를 통해 개별 기관으로 전달되어 수집된 후, 다
시 통계전담 부처를 거쳐 UN마약범죄사무소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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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전체 남성 여성(비율)
캐 나 다 69,438명 55,833명 13,605명(20%)
미 국 698,460명 616,000명 82,400명(12%)
멕 시 코 431,236명 327,981명 46,919명(11%)
칠 레 40,952명 35,224명 5,728명(14%)
일 본 260,000명 236,000명 17,000명( 7%)
한 국 102,295명 95,112명 7,183명( 7%)
체 코 39,037명 33,027명 6,010명(15%)
폴 란 드 98,955명 86,112명 12,833명(13%)
덴 마 크 10,868명 9,477명 1,391명(13%)
핀 란 드 8,180명 6,967명 1,213명(15%)
아이슬란드 716명 632명 84명(12%)
노르웨이 7,779명 6,032명 1,746명(22%)
스 웨 덴 20,398명 16,001명 4,397명(22%)
영국(잉글랜드&웨일스) 13,4101명 98,139명 35,962명(27%)
영국(北아일랜드) 35,962명 7,855명 5,690명(28%)
영국(스코틀랜드) 17,343명 12,707명 4,636명(27%)
이탈리아 278,461명 261,137명 17,324명( 6%)
포르투갈 47,934명 44,692명 3,242명( 7%)
슬로베니아 7,631명 6,482명 1,149명(15%)
스 페 인 181,110명 162,688명 18,322명(10%)
오스트리아 27,614명 24,107명 3,507명(13%)
독 일 243,201명 199,624명 43,577명(18%)
룩셈부르크 14,84명 1,345명 139명( 9%)
네덜란드 38,312명 29,992명 8,320명(22%)
뉴질랜드 8,932명 7,303명 1,629명(18%)
<표 7> 25개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찰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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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이와 같은 양적인 수치는 물론이고 고위
직이나 핵심직위에서의 비율처럼 질적인 측면에서도 낮다는 주장이 있는
데, 박선영(2009)에 따르면 경찰청 인사자료를 근거로, 한국 경찰에 있어
서 여성 경찰관들은 양적 측면에서 비율이 낮은 것 외에도 질적 측면에
서 상위직에서 승진의 차별, 직무범위에서 70%가 단순 행정업무에 종사
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조직의 여성대표성이 부족한 상태임을 시사하였
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조직 내에서의 상황에 따라 여성 경찰관의 조직
몰입도가 남성 자경찰관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상호(2005) 역시 경찰의 성별대표성을 조사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주
민등록 인구 비율이 50.23% : 49.77%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경
우는 4.1%에 불과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 총경이상의 비율은 3명으로
0.63%에 불과하여, 전체 대표성 지수 0.08, 고위직에서의 대표성 지수는
0.01로 고도의 과소대표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표관료제가 잘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제3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 관련 연구
1. 연구대상으로서의 적실성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조 1호
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가정폭력은 특히 최근 들어 새롭게 출범한 박근
혜정부에서는 주요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우리 사회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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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할 주요한 사회 병리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21)
특히 가정폭력은 성범죄(sexual violence)와 함께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인 범죄, 성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여성
의 권익향상에 대한 치안행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22) 이처럼 특정한 정책이나 이슈가 성별(gender)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여성화(feminized)’ 혹은 ‘젠더화(gendered)’되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 문제는 대표적인 ‘여성화’ 혹은 ‘젠더화’된 정책분야 및
이슈이다.
Andrews 등(2013)은 가정폭력과 대표관료제의 여성대표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Keiser등(2000)의 ‘여성화’된 정책분야에 대한 정의를 들면서 가
정폭력 문제가 여성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하였다. 본
래 Keiser 등(2000)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떤 정책분야가 ‘여
성화’(feminized)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 그 정책이 직접적으로 여
성을 하나의 계급으로서 혜택을 주는 경우, (2) 관료의 성별이 관료와 고
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어떤 쟁점이 정치적 과정을 통
해서 여성문제로 해석된 경우”23)가 이에 해당하는데 Andrews 등은 “가
정폭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젠더화(gendered)된 정책분야로서의 요
건을 충족하고 있다. (1)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여성을 하나의 계급으로
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여성 경찰관과 가정폭력 피해자와의 관계는
남성 경찰관과 가정폭력 피해자간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21)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UN은 1999년부터 매년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를 위한 세계의
날’로 정한 바 있다.(김은경외, 2009)
22) 2013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08년∼’12년간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아내가 70.92%, 남편이 3.65%, 기타 친척이 피해자인 경우나 부부간 쌍방폭행
등인 경우가 22.93%를 차지하여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지지
하고 있다.
23) Keiser, Lael R. 등(2000), Lipstick and Logarithms: Gender, Institutional Context,
and Representative Bureau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meetin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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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가정폭력은 선거로 당선된 대표자들은 물론 정치적 행동가들에
의해 ‘여성문제’로 잘 인식된 문제”24)라고 하여 가정폭력 문제가 “젠더화
(gendered)”된 정책분야라고 주장하였다.
가정폭력 문제가 여성대표성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정책분야라는
Keiser 등(2000)과 Andrews등(2013)의 주장은 한국에 있어서도 가정폭
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가 있는데다25)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범죄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제1순위의 사회문제로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김병주,
2003, pp. 203-204) 매우 적실성이 있다고 본다.
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관련
해서는 그간 경찰관들이 기존의 가부장적 태도에 기인한 선입견 때문에
개입을 꺼리거나 개입하더라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피
해자를 보호하는 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속되어 왔다.(김운회, 2007; 이영돈, 2013; 허남순 등, 2000) 이에 각 국
가는 가정폭력문제를 단순한 가정의 내부 문제가 아닌 상대적 약자의 생
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24) Andrews, R. & Miller, Karen J.(2013), Representative Bureaucracy, Gender, and
Policing: The Case of Domestic Violence Arrests in Englands, Public
Administration: 7
25)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만 19세 이상 65세미만 기혼남녀 2659명을 대상
으로 부부폭력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부부폭력률이 53.8%로 나타나 2004년의
44.6%보다 6년새 10%가 증가했다. … (중략)…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서울
가정법원등으로부터 상담을 위탁받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편
에 의한 아내 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81.8%로 가장 많았지만 …”(문화일보,
13.6.21., 매맞는 남편도 급증 … 부부 2쌍 중 1쌍 폭력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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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범죄임을 각자의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포함하여 경찰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
거나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
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허남순ㆍ장희숙ㆍ김유순(2000)은 경찰관 대상 조사에서 아내구타에 대
한 태도와 가정폭력 개입방법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로 종
속변수화한 후에 사회 인구학적 변수, 근무 상황적 변수, 가정폭력 관련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내구타에 대
한 태도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교육경험(부, -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결
과를, 경찰의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근무지역(정, +의 관
계)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김영화(2001)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를 총 15개 문항으로
척도화하여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독립변수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과 교육경험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 연구에는 성별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가 제시
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허소영ㆍ허남순(2003)은 경찰관 대상 조사에서 가정폭력사건 사례를
제시하고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조치를 가정폭력사건 사례의 개입태도로
조작화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측정한 바 있다. 그 결과 학력, 경
력, 결혼만족도, 성역할고정관념, 교육회수, 가정폭력 법지식 등 14개 요
인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다만 경찰관의 성별을 분
류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윤영아(2005)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를 보수적 개입, 체포
우선 개입, 문제 경시적 개입, 피해자 선택 개입, 피해자 권한 강화 개입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개인적 변인, 조직적 변인,
아내폭력 인식 변인 등 3가지를 독립변수로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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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개인적 변인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지역, 근무경력 등이 유의
미하였고 성별 차이는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명희(2006)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어려움, 경미한 사
안, 해결방법, 여성의 유약함(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여성이 불리한 입장
인지 여부), 체포의사결정, 피해자의사(사건처리에 있어 피해자 의사의
존중여부) 등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동 결
과는 분석이 각 비율별로 나열되어 있어 정형화된 이론을 제공할 수는
없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를 변수화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
길재식(2012)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 중 보수적 개입, 체
포우선 개입, 문제경시적 개입을 소극적 개입으로, 피해자선택 개입과 피
해자권한강화 개입을 적극적 개입태도로 구성하여 개인적 특성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경찰관들이 남성 경찰관보다 더 적극
적인 개입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오히려 개인적 특성에서 있어서는 종교와 근무처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에 경찰관
의 성별이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었으나 의미가 없
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26)
또한 허남순 등(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교육경험과 경찰관의 관
련 지식이, 김영화(2001)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근무경험이, 허소영 등
(2003)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교육회수, 가정폭력 법지식이, 윤영아
(2005)의 연구에서는 근무지역과 근무경력이 길재식(2012)에서는 근무처
26) 그러나 성별을 다루지 않은 연구들에서도 성별을 독립변수로 작성하였다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가치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성별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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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경찰관의 근무상황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이처럼 경찰관의 근무상황적 요인은 관료개인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조직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본 연
구에서도 독립변수로 변수화하여 추가하였다.
제4절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관료의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
는 본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적극적 대
표성이라는 것은 개별 조직원이 가진 태도가 아닌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
정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태도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
나 성별에 따른 치안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태도를 확인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는 태도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주장되고 있으므로 태도에 관한 연구는 행동의 전부는 아
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즉 적극적 대표성의 가능성을 상당 부
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먼저 태도와 행동
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태도’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호의와 비호의의 정도를 표현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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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경향성"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지적 판단(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의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이 환경 내의 대상들에 대해 호의적
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김재휘, 2013, p.
44) 초창기 설득심리학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이 항상 일치한다고 보아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태도와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그 중 ‘합리적 행동이론’과 이를 보완한 ‘계획된 행동이
론’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김명소, 2004)
2. 합리적 행동이론
먼저 ‘합리적 행동이론’은 Fishbein과 Ajzen이 1975년 주장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중
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용인될 수 있을 때(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재휘, 2013, p. 45) 이를 도표로 나타











→ 주관적 규범 ↗
순응 동기
<표 8>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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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에 대해서는 행위의도가 있다고
하여 모두가 행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 즉 행위 의도와 행
동 간의 관계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한 새로운 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이 1985년 Ajzen에 의해
주장되었다.(김재휘, 2013)
3.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외에도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지각
된 통제감’은 자신이 “대상 행동을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행동에 필요한 각종 자원에 대한 판단

















<표 9>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28)
27) Fishbein, M.,& Ajzen J.(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김재휘, 2013, p.46에서 재인용)
28)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김재휘, 전게서, p.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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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김명소 등(2004)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와 양성평등 행동 간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김명소 등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도덕적 책
무, 양성평등 행동의도, 양성평등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 의도의 경우 태도와 주관적 규범, 즉 ‘합리
적 행동이론’으로는 35.2%가 설명되었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
감, 즉 ‘계획된 행동이론’으로는 45.9%가 설명되었다. 또한 행동의 경우
‘합리적 행동이론’으로는 37.3%, ‘계획된 행동이론’으로는 39.6%가 설명되
었다. 또한 각 요소간의 차이 분석에서도 태도와 양성평등 행동의도, 양
성평등 행동 간에는 각각 –0.566 및 –0.367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유의
수준은 p=0.01임)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 태도와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문제도 여성의 인권과 관련되거나 남녀간 양
성평등 문제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측면이 있어 본 연구에 있어
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 태도가 실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경찰관들이 가지
는 태도는 실제 개입행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제5절 이론적 배경 정리
경찰 조직이 우리 사회의 남녀 구성비에 맞는 비율로 구성되는 것은
소극적 대표성으로부터의 요구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렇게 구성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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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료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지가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이다.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는 행
태 중심적 연구와 태도 중심적 연구로 나뉘는데 행태 중심적 연구는 자
료 입수의 한계 때문에 다수의 연구가 태도 중심적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동일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방법에는 어떠한 문제와 관련 특정 태도를 취한다고
하여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즉 태도와 행동간 인과관계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관한 선행연
구에 따르면 특정 문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주고 있고 실제로
도 유사한 분야인 양성평등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적평등적 태도가
양성평등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그림 2>의 연구모델 중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는 성별과 태도간의 관
계, 다시 말해 경찰관의 성별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
타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성별 중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대표
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 대표관료가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여성 친
화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모형화하면 다
음장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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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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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1절 연구의 분석들
1. 분석의 틀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료
조직에 있어서 대표관료제는 조직구성원 내부에 소수 인구집단의 대표성
을 확보하여 정책이나 행정이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등 실
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관료조직의 책임성과 대응성
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관료제 내의 인적구성이 그 사
회의 집단별 구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 즉 소극적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그 관료조직이 해당 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집행하는지, 즉 적극적 대표성이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논의가 분분하다.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과 관련되어 국
내외에서는 특정 집단과 관련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 그 특정 집단 출신
관료들이 가지는 태도나 행태가 다른 집단 출신 관료들에 비해 우호적인
지 여부를 검정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성별과 관련이 정책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대표성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별(gender)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책에 대
한 여성 경찰관이 가지는 태도가 남성 경찰관의 그것과 동일한지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성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정책 분야로는 가정폭력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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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는데,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해자의 대부분
이 남성으로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고객
집단인 피해여성과 여성 관료 간에는 성별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학계나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여성문제
로 각인된 분야이므로 대표적인 ‘젠더화(gendered)’된 주제이므로 여성대
표성을 검정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Andrews, 2013) 또한 가정폭력 근
절을 강조하는 범정부적 노력과 사회분위기와도 잘 맞는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다룬 대표 관료 개인의 태도를 분
석하는 연구를 발전시켜 가정폭력과 관련된 남녀경찰관의 태도를 확인하
였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는 자연인으로서의 태도와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관료개인이 자연인으로서의 태도와 직업인으
로서의 태도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으로서의 태도는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를, 직업인으로서의 태
도는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를 변수화 하였으며 여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외에도 가정폭력 개입
경험, 가정폭력 교육훈련과 같은 근무상황적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와 통
제변수로 설정하여 성별에 따른 대표성이 실제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였
다.









△ 아내 구타에 대
한 태도(y1)△성별(x1)










<그림 3>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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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에 대한 남녀 경찰의 태도를 확인하여 여성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성별에 따른 대표성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가정폭력 처리경험
이나 가정폭력 교육훈련이라는 근무상황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
전히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남녀 경찰관간 차이가 없다.
<가설 2>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는 남녀 경찰관간 차이
가 없다.
특히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를 개인적인 것과 업무적인 것으로
구분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여성공무원이 여성채용목표제 등
여성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는 성별 외에도 근무기간
과 같은 조직의 가치관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조직 내 사회화 과정도 매
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기 때문이다.(김영화, 2001; 허남순 등,
2000; 허소영 등, 2003)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개입태도 차
이를 성별 외에도 가정폭력 사건 처리경험과 같은 근무 경험적 요인에




가.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경찰조직에 있어서 양성채용목표제의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연구 중 허
남순ㆍ장희숙ㆍ김유순(2000)의 연구에서 개입태도로 사용된 “아내 구타
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 개입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종
속변수로 작성하였다.
“가정폭력”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중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따위의 죄’를 의미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입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입장
을 취하여 폭행 혹은 상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설문에서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구타”라
는 용어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나 기존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하고 있으며 문리적으로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설문대상에게 용
어의 혼란을 가져올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
- 48 -
용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척도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이라는
말 대신 “아내 구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불문하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김현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가정폭
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70%(3만8,985건)이 아내 학대였으
며, 피해자의 65%가 30, 40대 주부인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여성을 폭행
하는 경우가 대다수29)이고 이 연구의 주제도 여성 경찰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을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는 제하고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종속변수를
“아내 구타에 대한 경찰관의 개입태도”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인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는 허남순 등(2000)이 자신들의 연
구에서 사용한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 척도를 용어만 순화시켜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원래 Saunders 등(1987)이 제작한 것으로 “아내구타에 대
한 정당화 정도(하위 척도 WJ: Wife Beating Is Justified)”, “아내가 구
타에서 얻는 것(하위 척도 WG: Wives Gain From Beating)”, “(피해자
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하위 척도 HG: Help Should be Given)”, “가해
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하위 척도 OP: Offender Should Be
Punished)”,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하위척도 OR: Offender Is
Responsible) 등 5개 하위척도로 분류되고 다시, 각 척도별로 5-12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이다. 리커
트 척도는 사회과학이나 여론조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척도이며(이
종환, 2012, p. 85), 각 항목의 합을 점수화함으로써 아내구타에 대한 태
도를 용이하게 계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 척도는 7점에 가까울수록 아내구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도록
29) “가정폭력 다시 느는데 5년간 구속률 0.8%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題下 언론보도
(2013. 9. 10,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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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 있다. 다만, 하위 척도 WJ와 하위 척도 WG에 속하는 문항은
응답 그대로 코딩하나, 하위 척도 HG, 하위 척도 OP, 하위 척도 OR 등
은 역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들 ”마지막 3개 하위 척도들은 앞쪽의 척도
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코딩할 필요가 있다.“30) 또한 각 하
위척도 내에서도 일부 문항은 역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후행 연구자를 위해 부록
에 설문지를 첨부하였고 각주에 역코딩 항목을 명시하였다.31)
다만 동 척도는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연구의 시차나 상호 문화적 차
이가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일부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제도, 문화와 맞지 않거나 그대로 번역할 경우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원래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부 의역하거나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항목은 아내구타
에 부정적일수록 1에 가깝게, 아내구타에 긍정적일수록 7에 가깝게 코딩
하였다.
분석에 앞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가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신뢰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허남순등(2000)의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값이 0.82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신뢰도 분석결과 0.877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크론바하 알파값은 통상 0.60이 넘으면 내적 타당성이 신
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남궁근, 2013, p. 512)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척도와 관련하여 내적 타당성 부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30) Blanchette, K. 등 (1997), Assessing Treatment Change among Family Violent
Offender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Family Violence Treatment Assessment
Battery, Correctional Service Canada: 16
31)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척도의 31개 문항 중 역으로 코딩해야 하는 문항은 5, 6, 7, 8,







<표 10>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 값
동 척도는 31항목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양적 분석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경찰관이라는 직업인으로서 갖는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
라 자연인으로서 갖는 태도를 다루고 있어 관료로서 적극적 대표성이 발
현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전항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경찰관이라는 직
업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태도이므로 관료제 내에서 여
성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이에
허소영 등(2003)이 연구에서 활용한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를
두 번째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만 동 변수의 명칭이 첫 번째 통제변
수인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와 혼동될 여지가 있어 직업인인 경찰관으
로서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례
에 대한 업무태도”로 변경하였다.
동 변수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많이 제시되는 표준적인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를 “남편을 부인으로부터 격리시킨
다”, “임의동행하여 불구속 수사 후 귀가 조치”, “가능한 한 타이르고 중
재한다”, “체포 경고하고 제지시킨다”. “음주소란행위로 스티커 발부” 등
5가지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허소영 등(2003)은 전반부 응답
2개는 적극적 대응으로 후반부 응답 3개는 소극적 대응사례로 나누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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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가정폭력 사건사례와 이에 대한 업무태도는 각각 <표11>과
<표 12>와 같다.32)
접수되어 순찰 중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나, 구타 행위는 끝나 있었다. 남편은 자기가 실
직하고 나서 아내가 돈을 벌더니 자신을 무시하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
는 일이 잦아 가정 일에 소홀하여 때리게 된 것 뿐이라며 오늘이 처음이라
고 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벌써 여러 번 때린 적이 있으며, 이혼하겠
다고 울먹이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 부인은 뺨을 맞아 붓고 눈가가 충혈
되어 있었으며, 팔목 등에 타박상이 있었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다.







남편을 부인에게서 격리시킨다. 0점
임의동행하여 불구속 수사후 귀가 조치 1점
소 극 적
대응
음주소란행위로 스티커 발부 2점
재발시 체포할 것임을 경고하고 제지시킨다. 3점
가능한 한 타이르고 중재한다. 4점
<표 12>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 태도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관한 항목 중 “체포
경고하고 제지시킨다”는 “재발시 체포할 것임을 경고하고 제지시킨다”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항은 고침 없이 그대로
32) 허소영 등(2003), 전게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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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33)
다만, 허소영 등(2003)은 응답에서 앞의 두 항목을 적극적 대응으로 뒤
의 세 항목을 소극적 대응 등 2가지로만 나누어 활용하였다. 가해 남편
을 격리하는 조치와 처벌하는 조치는 강력한 물리적 법적 조치이므로 적
극적 대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하거나 경고하거나 스티커 발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극적 대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더욱 세분화하였다.
먼저 “남편을 부인에게서 격리시킨다”는 응답은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
로 1점을, 다음 “임의동행하여 불구속 수사 후 귀가조치”는 응답은 남편
을 처벌하기는 하나 피해자인 부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므로 덜 강
력한 조치이므로 2점을, 세 번째 응답인 “음주소란행위로 스티커 발부”
는 처벌을 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약하므로 3점을, 네 번째 응답인 “재
발시 체포할 것임을 경고하고 제지시킨다”는 가정폭력 사항에 개입하기
는 하나 처벌과 같은 조치가 없는 정도이므로 4점을, 다섯 번째 응답인
“가능한 한 타이르고 중재한다”는 개입의 정도가 가장 약하므로 5점을
부여하였다.
코딩은 문항의 순서대로 1번 응답부터 5번 응답까지 순서대로 0점부터
4점까지를 순차적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33) 다만 마지막 응답인 “음주소란행위로 스티커 발부”도 형사처벌로 2번째 응답인 “임
의동행하여 불구속 수사후 귀가조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물론 스티커
발부행위, 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엄밀히 따지
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설문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2번 응답은 형법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통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에 처할 것을 목적으로 개시되는 형사절차이고 5번 응답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
에 대한 처벌로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개시되는 형사절차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그렇다면 처벌의 양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자인 경찰관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응답 문항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53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성별을 사용하였다. 경찰관의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 개
입태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별을 주요한
독립변수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응답자의 성별을 명목척도로 하여 설




성별 외에 연령, 학력, 수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역시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성
별을 제외한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4개 요인을 통제변수로 추가하
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은 ① 21-30세 이상, ② 31-40세 이상, ③ 41-50세 이상, ④
51-60세로 나누었으며 순서대로 각각 0점부터 3점을 부여하여 등간척도
로 활용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이거나 결혼을 한적이 있다”는 0으로
“미혼”은 1로 더미 변수화하여 코딩하였다. 학력은 ① 고졸(검정고시 포
함), ② 전문대학(재학ㆍ중퇴 포함), ③ 4년제대(재학ㆍ중퇴 포함), ④ 대
학원(재학ㆍ중퇴 포함)으로 나누었으며 순서대로 각각 0점부터 3점을 부
여하여 등간척도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① 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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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300만원, ③ 301-500만원, ④ 501-1000만원, ⑤ 1000만원 이상으
로 나누어 각각 0점부터 4점을 부여하여 코딩하였다.
나. 근무상황적 변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와 같이 관료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차원의 변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직문화로 이에 대해 학자들
은 “조직마다 제각기 독특하게 갖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양식”으로 “구성
원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ㆍ가치관ㆍ인지ㆍ행위규범ㆍ
행동양식 등”(유동해, 하동석, 2010)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조직 구성원들에게 행위기준 및 행동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들의 행
위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전원보, 2011, p. 424)고 하는데 이는 조
직문화가 조직원의 행동 및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
한 조직문화는 “조직의 문화적 가치, 규범, 신념, 가정 및 행태를 학습하
는 과정”(전원보, 2011, p. 447)인 조직사회화를 통하여 구성원 간에 전달
되고 계승된다. 이러한 조직사회화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방법은
물론 근무 중에 선임 구성원이 신임구성원에게 전달 혹은 행동으로 보여
주는 비공식적인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조직의 문화가 성별이라는 요인보다도 경찰관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제변수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외에도 조직문화에 따른 변
수와 경찰관 개인의 경험에 따른 변수를 통합하여 근무상황적 변수로 명
명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폭력 처리경험, 가정폭력 교육훈련, 총
근무기간이라는 3개의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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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처리경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는 경찰관의 성별이라는 태생적
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도 개별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입직하고 생활하면서 받은 교육이나 조직 문화, 혹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과 같은 조직 내 사회화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
다.
“조직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선임 구성원들이 신입구성원들에게 전이하는 문화의 전수과정”
(오세덕, 정주석, 1994, p. 290)로 설명된 바 있는 조직내 사회화는 현대
관료제에서 관료의 몰개인성과 같은 덕목이 강하게 요구되고 그러한 방
향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극적 대표성
의 적극적 대표성으로의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는 변
수이다. 특히, 개인은 조직내 사회화를 통해 태도ㆍ가치ㆍ행태가 변화되
고 조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오세덕, 정주석, 1994, p.
292), 특히 경찰관들은 자신의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포함하여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할 것을 요구받는 점을 감안하
면, 경찰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
되었다.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피해자
의 고소취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먼저 허남
순 등(2000)이 국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꺼리게 되는 두 번째 원인으로 “피해자의 빈번한 고소
취하(28.4%)”를 꼽은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빈번하게 고소를 취하하
는 원인에 대해 주명희(2006)는 “배우자를 감옥에 보내는데 대한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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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경제력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여성의 지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불리한 지위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접
근 방법 외에도 현실에서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빈번히 고소를
취하하는 가정폭력의 독특한 특성은 가해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가정폭력이라는 사건 유형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심어줄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주명희(2006)는 “높은 고소
취하율은 법집행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뢰할 수 없다는 편
견을 심어주는데”라고 하여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개입경험이라는 변수는 현재 한국 경찰에서 남녀 경찰
관의 주로 근무하는 부서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
는다. 실제로 여성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에 비해 현장 출동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부서보다는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 보다 가정폭력 사건을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성별에 따른 근무
부서나 근무경험 차이를 무시하고 성별로만 단순 비교할 경우, 가정폭력
처리경험이 성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즉 성별이 가정폭력 처리경험
이라는 독립변수와 가정폭력 개입태도라는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처리경험은 별도의 변수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오은정(2007)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의 부서별 배치현황은 가정
폭력 업무를 실제로 취급하는 지구대와 수사부서에 배치된 비율이 전체
경찰관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간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표
1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경찰관 중 수사부서와 지구대
가 차지하는 비율은 62.8%인데 반하여 여성 경찰관의 기능별 현황에 있
어서 수사부서와 지구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3.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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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경찰관(’05. 12월) 여성 경찰관(’05. 8월)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총 계 95,336명 100.0% 4,093명 100.0%
경 무 3,607명 3.8% 353명 8.6%
생 안 5,342명 5.6% 812명 19.8%
교 통 9,238명 9.7% 506명 12.4%
수 사 18,173명 19.1% 739명 18.1%
경 비 6,992명 7.3% 126명 3.1%
정 보 3,737명 3.9% 124명 3.0%
보 안 2,613명 2.7% 138명 3.4%
외 사 1,019명 1.1% 68명 1.7%
지구대 41,673명 43.7% 1,056명 25.8%
기 타 2,942명 3.1% 171명 4.2%
<표 13> 경찰관 기능별 정원현황(전체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 비교)
※ 범례: 전체 경찰관(실선), 여성 경찰관(점선)
<그림 4> 경찰관 기능별 정원현황(전체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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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여러 조직 내 사회화변수가
운데 허남순 등의 연구(2003)에서 사용된 가정폭력 개입경험 변수도 통
제변수로 활용하여 가정폭력 개입경험이 동일한 상태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신고
나 인지에 이은 출동 외에도 사건수사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출동경험” 대신 “처리경험”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
다. “최근 5년 동안 처리한 가정폭력 사건건수”로 최초 현장조치는 물론
이에 따른 수사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변수로 작성하였다. 먼저 처리경
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없는 경우는 0으로 있는 경우는
① 1건 ② 2-5건 ③ 6-10건 ④ 11-20건 ⑤ 21건 이상으로 등간척도로
작성하고 각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여 코딩하였다.
2) 가정폭력 교육훈련
경찰 조직에서 교육과 훈련이란 경찰관이 “조직의 목적달성에 효과적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능력을 계발하는 기능을 말한다. 교육
과 훈련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교육(education)이란 경찰관의 일반
적·잠재적인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훈련(training)이란 자기
가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
고 있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4) 그러
나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오늘날 대
부분의 논자들은 교육과 훈련을 구별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는데 합의
“(오석홍, 2013, p.260)하고 있어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본다.
34) 신현기 등(2012), 경찰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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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직은 관료 개인의 ”직무수행에 직접 필
요한 지식ㆍ기술, 조직생활과 경력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발전시
키고 관료 개인이 가진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오석홍, 2013, p.
622)하여 관료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변화시키는데, 경찰 조직 역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
여 개별 경찰관을 조직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또한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조직내의 교육훈련은 직장의 외
부에서 이루어지는 OFFJT(Off-the-Job Training)과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내 훈련인 OJT(On-the-job Training) 있다.(권기헌, 2011,
pp. 213-214)
구체적으로는 경찰대학교, 경찰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총
116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26,506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
육훈련 외에도 경찰관서에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직장교육,
매일의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자가 실시하는 일일조회 등의 일상교
육, 근무과정 중에서 감독자가 지시나 명령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는 수
시교육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은 그 형태와 장소는 달라도 교
육훈련의 목적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교육훈
련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문제와 같은 특정 이
슈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가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다만, 교육과 훈련의 효력은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시기에 따라 내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은 설문 조사
일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정하였다. 또한 전술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
련, 정례 직장교육, 일상교육, 수시교육 등을 모두 포괄하여 교육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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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포함시켜서 조사하였다.
먼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은 경우로 나누어서 없는 경우는
0으로 있는 경우는 ① 1회 ② 2-5회 ③ 6-10회 ④ 11-20회 ⑤ 21회 이
상의 등간척도로 작성하고 각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여 코딩하였다.
3) 총 근무기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조직 차원의 태도에 관해서는 최근 경찰의 지속
적인 교육훈련과 경찰청 차원에서의 강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이거
나 남성중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35)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긴
경찰관, 오래 근무한 경찰관일수록 이러한 조직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길
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을 ① 1년 미만, ② 2-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6-20년, ⑥ 21-25년, ⑦ 26년 이상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각각 0점부터
6점까지를 부여하여 코딩하였다.
35) 세계일보(“경찰,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더 맞아야겠네"-2013. 5. 8.자 보도)는 가정
폭력을 신고한 피해여성에게 담당 경찰관이 “아줌마 말 자르는 거 보니 더 맞아야겠





본 연구는 조사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대표
관료의 성별과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
적 변수와 근무상황적 변수, 종속변수는 가정폭력에 대한 자연인으로서
의 태도와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종속변수  허소영 등(2003)
3 성별 독립변수 수 1번 -
4 연령 통제변수 수 2번 -
5 학력 통제변수 수 4번 허소영 등(2003)
6 가구수입 통제변수 수 5번 -
7 총 근무기간 통제변수 수 11번 -
8 가정폭력 개입경험 통제변수  1-2번 주명희(2005)




<표 14>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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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분의 추출과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동 연구는 남녀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시간적 선후성, 공
동변화, 외생변수의 통제라는 실험설계의 3가지 요소 중 시간적 선후성,
공동변화에는 크게 구애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므로 엄격하게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어 비
실험설계 방법인 서베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교육원에서 ‘경○’ 기본교육과정 교
육을 받고 있는 남녀 경찰관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13. 11. 1. ∼ 6. 간이었으며, 조사대상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
한 후 작성한 설문지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version.18 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일반
적 사항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각 종속변수에 대해 남녀경찰관 집단
의 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
째 종속변수인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차원의 태도이며 두 번
째 종속변수인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는 직업적 차원의 태도로
써 남녀경찰관들의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종속변수에 대해 성별 외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가정폭력 개입경험, 가정폭력 교육훈련과 같은 다양한 통제변수
들은 통제한 상황에서도 성별이라는 변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지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67쪽의 <표 15>와 같다. 경찰교육원에서
‘경○’ 기본교육과정에 교육중인 경찰공무원 199명의 조사대상자의 구체
적 분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전체 조사대상 199명 중 남성이 167명으로 83.9%를, 여성
이 32명으로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서 여성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금번 조사에는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오히려 평소보다 높은 편이다. 추후의 연구의 한계에서도 밝히겠지만 경
찰 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의 비율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이와 관련된 연
구에는 현실적 제약이 항상 따른다.
다음으로 연령별로는 21-30세 즉 20대가 2명으로 1%, 31-40세 즉 30
대가 76명으로 38.4%, 41-50세가 120명으로 60.6%를 차지하였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학력이 향상되고 입직 연령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31세
이상부터는 설문의 연령 항목을 예를 들어 3년 이나 5년 단위로 하는 것
과 같이 더울 세분하여 척도화하는 것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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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경찰관이 기혼으로 나타났는데 구체
적으로 기혼자는 184명으로 92.9%를 미혼자는 14명으로 7.1%로 나타났
다. 대다수의 조사대상의 연령이 결혼적령기인 31세를 넘은 상태이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력 수준은 고졸이 자가 22명으로 11.1%, 전문대 재학 혹은 졸업인
자가 51명으로 25.8%, 4년제 대학 재학 혹은 졸업인 자가 122명으로
61.6%,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인 자가 3명으로 1.5%를 나타내어 대다수
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은 경찰직에 대한 사회적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은 물론 사회전반적인 고학력 추세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가구소득은 200-300만원인 자가 40명으로 20.3%, 301만원에서 500만원
인 자가 117명으로 59.4%, 501만원에서 1,000만원인 자가 38명으로
19.3%를, 1,001만원 이상인 자가 2명으로 1.0%를 나타내어 301-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2-5년인 자가 3명으로 1.5%, 6-10년인 자가 30명으로
15.2%, 11-15년인 자가 115명으로 58.4%, 16-20년인 자가 48명으로
24.4%, 21-25년 인자가 1명으로 0.5%를 나타내어 11-15년 근무한 경찰
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 특성은 조사대상 집단의 특징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직에 입직하여 “경○” 계급이 되는데 까
지는 대략 11-1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동 근무기
간을 가진 경찰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며 그와 같은 근무기
간을 가진 경찰관의 경우 평균적인 입직 연령을 감안하면 41-50세이 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연령대의 분포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동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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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가구소득 또한 근무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봉급이 상승한데 따라 301-500만원 정도의 분포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와 같이 특정계급,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동질
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연령, 근무기간 가구소득, 혼인여부
등처럼 상호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것과 동 변수를 척도화 하
는데 더욱 세밀한 주의와 함께 세분화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조사대상자의 소속 지방경찰청은 강원지방경찰청이 4명, 경기지방경찰
청이 32명, 경남지방경찰청이 8명, 경북지방경찰청이 10명, 광주지방경찰
청이 7명, 대구지방경찰청이 11명, 대전지방경찰청이 1명, 본청이 1명, 부
산지방경찰청이 18명, 서울지방경찰청이 46명, 울산지방경찰청이 4명, 인
천지방경찰청이 9명, 전남지방경찰청이 10명, 전북지방경찰청이 11명, 제
주지방경찰청이 7명, 충남지방경찰청이 11명, 충북지방경찰청이 6명, 소
속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경찰서가 105명으로 52.8%, 경찰청 본청과 교육기관
소속이 각각 1명으로 0.5%씩, 기동부대 소속이 13명으로 6.5%, 지구대ㆍ
파출소가 52명으로 26.1%, 지방청 소속이 26명으로 13.1%, 소속기관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1명으로 0.5%로 나타나, 대다수의 경찰관이 경찰서
와 경찰서 산하기관인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모집단인 경찰청 전체의 인력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
폭력과 같은 사건에 실제로 출동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
과 직접 접촉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현장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하는 조사
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서의 급지는 경찰청, 지방청, 교육기관 등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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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근무자만 응답하였다. 경찰서의 급
지는 인구, 범죄발생률 등의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급
지가 가장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이고 3급지가 치안수요가 가장 적은
경찰관서이다. 1급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25명으로 77.6%를, 2급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1명으로 13.0%를, 3급지 소속 경찰관이 15명으로
9.3%를 나타내어 대다수의 경찰관이 치안수요가 많은 1급지 소속 경찰
관이었다. 급지별 경찰관 근무 현황과 급지별 가정폭력 사건 발생 현황
자료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일수록 가정
폭력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서는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경찰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능이 나누어진다. 가정폭력과 가장 관련
이 깊은 기능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는 여성청소년 기능과 사건 발생시 최초 출동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
소를 관장하는 생활안전 기능, 그리고 사건발생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기능과 형사기능이다. 기능별 분포는 감사 기능이 3명, 경무 기능이 7명,
경비 기능이 21명, 교통 기능이 26명, 기타 기능이 7명, 보안 기능이 3명,
생활안전 기능이 69명, 수사 기능이 24명, 여성청소년 기능이 8명, 외사
기능이 2명, 정보 기능이 2명, 형사 기능이 25명, 무응답이 2명으로 나타
났다. 경찰관은 매년 2회씩 정기 인사발령이 있어 근무부서가 바뀌어 현
재 몇 년째 그 기능에 근무하였는지 혹은 해당 경찰관이 어느 기능에 가
장 오래 근무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조사 대상일 현재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 깊은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수사, 형사에 근무 중인 경찰관
의 수는 총 126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199명 중 63.3%를 나타내고 있
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특별한 관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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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99 4 32 8 10 7 11 1 1 18 46 4 9 10 11 7 11 6 3
남 성 167 4 26 7 9 4 9 1 - 16 38 4 9 9 9 5 10 5 2
여 성 32 - 6 1 1 3 2 - 1 2 8 - - 1 2 2 1 1 1
연령*
20대 2 - - - - 1 - - 1 - - - - - - - - - -
30대 76 1 11 5 3 3 4 - - 8 19 - 3 5 5 1 4 4 -
40대 120 3 21 3 7 3 7 1 - 10 27 4 6 4 6 6 7 2 3
무응답 1 - - - - - - - - - - - - 1 - - - - -
혼인
여부*
기 혼 184 4 28 8 9 5 11 1 1 17 44 4 9 9 10 7 9 6 2
미 혼 14 - 4 - 1 2 - - - 1 2 - - - 1 - 2 - 1
무응답 1 - - - - - - - - - - - - 1 - - - - -
학력*
고 졸 22 - 3 1 - 1 1 - - 3 8 - 2 1 - - 1 - 1
전 문 대 51 2 10 2 3 - 3 - - 6 11 - 6 1 1 2 3 1 -
4년제대 122 2 19 5 7 6 7 1 1 8 26 4 1 6 10 5 7 5 2
대 학 원 3 - - - - - - - - 1 1 - - 1 - - - - -
무응답 1 - - - - - - - - - - - - 1 - - - - -
가구
소득**
200-300만원 40 1 6 - 2 3 - 1 - 7 11 - 2 - 2 1 1 2 1
301-500만원 117 3 18 5 7 1 7 - - 10 27 2 5 8 8 4 7 4 1
501-1000만원 38 - 7 3 1 2 3 - 1 1 8 2 2 1 1 2 3 - 1
1001만원 이상 2 - 1 - - - 1 - - - - - - - - - - - -
무응답 2 - - - - 1 - - - - - - - 1 - - - - -
근무
기간**
2-5년 3 - - - - - - - 1 1 - - 1 - - - - - -
6-10년 30 - 5 4 2 2 - - - 4 7 - - - 1 1 2 2 -
11-15년 115 4 18 3 7 4 9 1 - 6 27 2 4 9 6 5 6 4 -
16-20년 48 - 9 1 1 1 2 - - 7 12 2 4 1 4 1 3 - -
21-25년 1 - - - - - - - - - - - - - - - - - 1
무응답 2 - - - - - - - - -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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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99 4 32 8 10 7 11 1 1 18 46 4 9 10 11 7 11
경찰서 105 3 23 2 5 3 6 - - 8 26 2 7 3 6 3 5
경찰청 1 - - - - - - - 1 - - - - - - - -
교육기관 1 - - - - - - - - - - - - - - - -
기동부대 13 - 1 - - 1 - - - 1 7 - - - - 2 1
지구대ㆍ파출소 52 1 6 5 3 1 5 - - 4 10 - 2 5 4 - 4
지방청 26 - 2 1 2 2 - 1 - 5 3 2 - 1 1 2 1
무응답 1 - - - - - - - - - - - - 1 - - -
경찰서
급지***
소 계 161*** 4 29 7 8 4 11 - - 14 39 2 9 8 10 3 9
1급지 125 3 17 1 4 4 11 - - 13 39 2 8 3 8 3 6
2급지 21 1 11 1 2 - - - - 1 - - - - 2 - 3
3급지 15 - 1 5 2 - - - - - - - 1 5 - - -
근무
부서**
소 계 199 4 32 8 10 7 11 1 1 18 46 4 9 10 11 7 11
감 사 3 - 1 - - - 1 - - - - - - - - 1 -
경 무 7 - 1 - - 1 - 1 - 2 1 - - 1 - - -
경 비 21 - 1 - - 1 - - - 3 10 - - - - 2 2
교 통 26 1 2 - 3 - 1 - - 2 5 1 1 1 3 1 4
기 타 7 - - - - 1 - - - 1 - 1 - - 1 1 -
보 안 3 - 1 - 1 - - - - - 1 - - - - - -
생활안전 69 1 11 5 3 2 6 - - 7 15 - 3 5 4 2 4
수 사 24 1 5 2 1 2 1 - 1 2 3 - 4 1 - - -
여성청소년 8 - 1 1 1 - - - - - 1 1 1 1 1 - -
외 사 2 - 1 - - - - - - - 1 - - - - - -
정 보 2 - - - 1 - - - - - - - - - 1 - -
형 사 25 1 8 - - - 2 - - 1 9 1 - 1 1 - 1
무응답 2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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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대상자 199명 중 연령, 혼인여부, 학력, 소속기관 항목에 대해서는 1명이 무응답하였다.
**, 전체 대상자 199명 중 가구소득, 근무기간,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2명이 무응답하였다.
***, 경찰서 급지는 경찰서 소속만 답을 하도록 되어 경찰서 소속인 161명만이 응답하였다.




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정에 앞서 각 변수들이 서로 간에 가진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 나온 단수 상관계수만으로 인과관계의 유무나 그 정도를 추정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상당수의 연구들이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남궁근, 2013, p 695)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들이 있다면 이를 감안한 분석과 해석에 많은 주의를 기
울여야 허위관계에 의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의 적율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성별이라는 1개의 독립변수, 연령ㆍ학력ㆍ
가구수입ㆍ총 근무기간ㆍ가정폭력 처리경험ㆍ가정폭력 교육훈련이라는 6
개의 통제변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ㆍ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
라는 2개의 종속변수 등 총 9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성별과 연령이 –0.475(유의수준 0.05), 성별과 가
정폭력 개입경험만이 r=-0.414(유의수준 0.01)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은 상관계수가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과 가정폭력
개입경험간의 상관관계는 앞서 논의했던 사항인 여성 경찰관들이 남성
경찰관들에 비해 가정폭력 개입경험이 적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이
다. 본 연구가 성별과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개인적 차원: 아내구타에 대
한 태도, 직업적 차원: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간의 인과관계에
서 가정폭력 개입경험이 매개변수 일수 있다는 점을 이므로 통제해야 한
다고 한 부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성별과 가정폭력 개입경험
의 경우는 연구의 중요한 분석부분이므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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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어느 한 변수를 제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성별과 연
령, 성별과 가정폭력 개입경험 모두 상관계수가 –0.475, -0.415로 다중
공선성을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다중회귀분
석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의 경우, 성별과
연령만이 각각 –0.291(유의수준 0.01), 0.233(유의수준 0.01)로 비교적 낮
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는 성별이 –0.104로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등 독립변수나 통제변수 모두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071 -.092 .026 .129 -.031 1
9.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
-.104 .090 -.070 .022 .020 -.009 -.120
.146
(*) 1
* p < 0.05, ** p < 0.01
<표 16>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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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의 검정 및 해석
1. 남녀 집단간 차이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가설과 목적은 성별에 따라 경찰관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남녀 경찰관 집단의 태도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처럼 두 개의 모집단 평균의 차에 관한 추정하는 분석방법이 독립표본
t검정이다.
t검정의 기본 가정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 종
속변수가 양적변수인 경우 외에도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등분산가정을 충족시키고 각기 다른 두 모집단
일 것을 가정한다. 이와 관련,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남성 경찰
관 95,112명과 대한민국 여성 경찰관 7,183명으로 충분히 크므로 정규분
포를 이룰 것으로 추정되며 등분산가정 역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바 등분산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은 상호 중복되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두 모집단이므로 독립표본 t검정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어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의 남녀경찰관의 차이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남녀 경찰관의 두 표본집단의 평균 차이
- 74 -
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0.438로 나타나 유의확률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남성 경
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등분산가정은 충족되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경
찰관의 태도라는 두 독립표본 t검정표에서 등분산이 가정되는 부분의 t
통계값과 유의확률을 가지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 다음의 <표 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73.37 58.03
표준편차 18.79 17.71
N 167 32
t통계값 = 4.267, 유의확률=0.000
<표 17>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남성 경찰관들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73.37점이고 표준편
차는 18.79점이며, 여성 경찰관들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58.03점이고 표준편차는 17.71점이다. 남녀 경찰관의 성별에 따라 아내구
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4.267,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차이가
있었다.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저득점이 아내구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적극
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태도이고 고득점이 아내구타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평균의 차이를 볼 때 남성
경찰관들은 여성 경찰관들에 비해 15.33점의 정도로 가정폭력 문제에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척도
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척도이므로 직업인으로서 갖는 태도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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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다른 종속변수인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를 갖고 남녀 경
찰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의 남녀경찰관의 차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관들의 직업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서도 전항에서 분석한 개인적
차원의 종속변수인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바, 먼저 Levene의
등분산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63으로 나타나 유의확률 0.05보다 크므
로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에 대한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등분산가정을 충족
하였다. 따라서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태도라는 두 독립표본 t검
정표에서 등분산이 가정되는 부분의 t통계값과 유의확률을 가지고 결과
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성 별 남성 여성




<표 18>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남성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는 평균이 2.06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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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편차는 1.46점이며, 여성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
도는 평균이 1.66점이고 표준편차는 1.20점이다. 남녀 경찰관의 성별에
따라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1.462, 유의확률은 0.144로 유의수준 0.05에서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
태도는 남녀 경찰관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녀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는 저득점이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강
력한 제재수단을 취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띄는 것이며 고득점은 “타이른
다”처럼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경찰관 집단의 평
균은 2.06점으로 나타났고 여성 경찰관 집단의 평균은 1.66점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는 0.40점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수준 0.05에
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2.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중 종속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
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
석은 종속변수를 설명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
는 통계기법이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모형의 회귀계수는 0.133으로
종속변수 변화량의 13.3%가 동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Durbin-Watson
통계값은 2.02로 2에 가까워 잔차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F값도 4.11,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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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수간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으로 적합하였다.
다음으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아래의 <표 19>와 같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제곱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59.456 12.514 4.751 .133 .000
성별 -11.849 4.684 -.219* -2.530 .012
연령 7.883 3.441 .207* 2.291 .023
학력 3.662 1.968 .134 1.861 .064
가구소득 -1.799 2.122 -.061 -.848 .398
총근무기간 -2.272 2.380 -.081 -.955 .341
가정폭력
개입경험
.404 .859 .037 .470 .639
가정폭력
교육훈련
-1.234 1.135 -.078 -1.087 .278
* p < 0.05, ** p < 0.01
<표 19>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개별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수준 0.05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t=2.530,
유의확률=0.012)과 연령(t=2.291, 유의확률=0.023)만이 유일하였다. 영향의
크기의 순서는 표준화계수(β)에 의하면 성별(음의 관계, -11.849) 연령
(양의 관계, 7.883) 순이었다. 기타 근무기간, 가정폭력 개입경험,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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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교육훈련과 같은 근무상황적 변수는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의미하는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경찰관의 성별이 여성
일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연령이 젊을수록 적극적인 태
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각각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
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2 미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분
산팽창계수의 경우 10이사이 되어야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을 감안할 때(성태제, 2013, p. 266),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다음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직업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 중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전항의 종속
변수인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와 달리 7개의 독립ㆍ종속변수를 모두 투입
한 결과 회귀모형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적합한 변수를 선택
하기 위해 후진제거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변수를 제거해가며 유의성이
있는 모형을 찾아 설명을 위한 회귀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후진제거법에
따른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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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상수) 2.337 .966 2.419
.040
.017
성별 -.512 .362 -.129 -1.416 .158
연령 .191 .266 .068 .721 .472
학력 -.105 .152 -.052 -.689 .491
가구소득 .067 .164 .031 .411 .682
총근무경력 -.072 .184 -.035 -.392 .695
개입경험 -.042 .066 -.052 -.629 .530
교육훈련 -.133 .088 -.114 -1.514 .132
2
(상수) 2.175 .871 2.496
.039
.013
성별 -.525 .359 -.133 -1.462 .145
연령 .142 .234 .051 .609 .543
학력 -.092 .148 -.046 -.619 .536
가구소득 .061 .163 .028 .373 .710
개입경험 -.044 .066 -.055 -.672 .503
교육훈련 -.137 .087 -.118 -1.576 .117
3
(상수) 2.304 .798 2.886
.038
.004
성별 -.488 .344 -.123 -1.418 .158
연령 .161 .228 .058 .708 .480
학력 -.092 .147 -.046 -.621 .535
개입경험 -.043 .066 -.053 -.654 .514
교육훈련 -.139 .086 -.120 -1.604 .110
4
(상수) 2.023 .657 3.081
.036
.002
성별 -.503 .343 -.127 -1.469 .144
연령 .180 .225 .064 .797 .427
개입경험 -.040 .065 -.050 -.610 .542
교육훈련 -.140 .086 -.121 -1.627 .105
5
(상수) 1.956 .646 3.026
.035
.003
성별 -.431 .321 -.109 -1.343 .181
연령 .173 .225 .062 .771 .441
교육훈련 -.154 .083 -.133 -1.846 .066
6
(상수) 2.424 .219 11.052
.032
.000
성별 -.547 .284 -.138 -1.925 .056
교육훈련 -.154 .083 -.133 -1.855 .065
* p < 0.05, ** p < 0.01
<표 20>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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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에서 1번 모형은 가정폭력 교육훈련, 학력, 가구소득, 연령, 가
정폭력 개입경험, 총 근무기간, 성별 등 7개 독립ㆍ통제변수가 모두 포함
되었으나 F값은 1.112, 유의확률 0.357로 유의하지 않았다. 2번 모형은 1
번 모형에서 추가로 총 근무기간 변수만이 제거되었으나 F값 1.277, 유
의확률 0.27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번 모형은 2번 모형에서 추가로 가
구소득 변수만이 제거되었으나 F값 1.512, 유의확률 0.188로 유의하지 않
았다. 4번 모형은 3번 모형에서 추가로 연령 변수만이 제거되었으나 F값
1.799, 유의확률 0.131로 유의하지 않았다. 5번 모형은 4번 모형에서 추가
로 가정폭력 개입경험 변수만이 제거되었으나 F값 2.282, 유의확률 0.080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6번 모형은 5번 모형에서 추가
로 연령 변수만이 제거되었으며 F값 3.133, 유의확률은 0.46으로 유의확
률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6번 모형을 채택하여 가정폭력 교육훈련과 성별, 두 가
지 변수만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번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2%로 종속변수의 변화량의 3.2%만이 동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매우 낮은 수준의 설명력으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Durbin-Watson 통계값은 2.233으로 2에 가까
워 잔차도 비교적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번 모형을 회
귀모형으로 채택하였다.36)
6번 모형에서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별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없었다. 유의수준을 0.1로 낮출 경우에는 성별(t=-1.925, 유의확률
=0.056)과 가정폭력 교육훈련(t=2.291, 유의확률=0.065)가 영향을 미쳤다.
36) 회귀모형의 설득력 부족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는 경찰,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사전연구를 수행, 중요한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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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크기의 순서는 표준화계수(β)에 의하면 성별(음의 관계, -0.138),
가정폭력 교육훈련(음의 관계, -0.133)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직업적 태도를 의미하는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과 가정폭력 교육훈련만이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례
에 대한 업무태도는 여성일수록 적극적이고 교육훈련을 받을수록 적극적
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각각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
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2 미만의 값을 나타내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그러나 동 모형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3.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변
수의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있어서 유의확률을 매우 낮추
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낮은 편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결과의 해석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는
남녀 경찰관간 차이가 없다”, “<가설 2>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
도는 남녀 경찰관간 차이가 없다”로 이를 검정하기 위해 먼저 남녀 경찰
관 집단간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와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
하여 매개변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37) 통산 분산팽창계수(VIF)는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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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표본 t검정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여성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직업적
태도는 남녀 경찰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별과 연령만이 유일하여 근무상황적 변수와 같은 다른 통제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정폭력
에 대한 직업적 태도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는 성별과 가정폭력 교육
훈련 변수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성별, 연령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태도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
나 직접적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가설 1>은 기각
되었으며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의 헌법이 성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38)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직자가 이에
따라 여성의 보호는 물론 모든 종류의 차별에 유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설득력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은 규제행정이나 범죄수사 등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채용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적ㆍ
종교적 중립성을 포함하는 일체의 중립적인 업무처리를 강조 받고39) 있
으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직업적 차원에서의 태도가
중립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8)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39)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
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
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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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법집행은 아니지만 인종에 기초한 법집행을 위헌으로 보
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2013년 미국의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법이나 정책이 분명하게
인종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와 중립적인
법이나 정책이 분명하게 고의적으로 차별적인 방법으로 집행된 경우 수
정헌법 제14조 평등권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40) 미국을 한국으
로, 인종을 성(性)으로 치환한다면,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
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
다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가정
폭력 교육훈련 변수가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은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 교육훈련이 증가할수록 가정폭력 사례에 대
한 업무태도가 적극적인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 법률을 직접 집행
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수준이고 유의확률도 90%이므로 오류의
확률이 높아 후행 연구에서 더욱 정교한 척도를 사용하여 설득력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보완ㆍ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40) 08 Civ. 1034(2013. 8. 12.), David Floyd, Lalit Clarkson Deon Dennis and David




본 연구는 가정폭력 문제라는 “젠더화(gendered)”된 정책분야와 관련
하여 경찰조직에서 적극적 대표성이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
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대표성 발현을 측정하기 위한 종
속변수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업무태도를 설
정하였는데, 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인적 차원의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직업적 차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성별에 따른 적극적 대표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성별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성별 외의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 3
개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조직에 입직하면서
조직내 사회화를 거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총 근무기간, 가정폭력 개입경험, 가정폭력 교육훈련 등 3가
지 근무상황적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인적 차원의 태도는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성별에 따른 대표성이 발현되었으나 직업적 차
원의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경찰관
이 여성 친화적인 혹은 여성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
행할 것이라는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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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별 외의 다른 변수와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
인적 차원의 태도는 연령에 따른 영향을 받을 뿐, 학력ㆍ가구소득과 같
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총 근무기간ㆍ가정폭력 개입경험ㆍ가정폭력 교
육훈련과 같은 근무상황적 변수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직업적 차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유의확률 0.1 수
준에서는 성별과 교육훈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직업적 차원의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직업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미약하게나마 암시하였으
나 모형의 설명력이 부족한 편이고 유의확률도 낮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인적 차원의 태도는 성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직업적 차원의 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여
성 친화적인 혹은 우호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므로 여
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대표관료제를 실시한다는
적극적 대표성에 대한 주장은 본 논문의 결과에서는 실증적으로 지지되
지 않았다.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 조직 내에서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
논거인 특정집단 출신 관료가 자신의 출신 집단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정
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 즉 적극적 대표성의 논거와는
- 86 -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분야에 있어 여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의 채용을 확대하거나 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여성 경
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 보다는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
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 등을 법
제화하는 제도적 접근방법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41)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장 중
요한 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조치나 체포 강제 제도를 꼽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 되는 경우가해자를
체포하여야 하며(주명희, 2006, p. 11)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관이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1978년 미국 뉴욕시경을 중심으로 의
무적 체포정책(Mandatory Arrest Policy)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84-1986년 대도시 경찰서에서는 체포우선정책의 비율이 10%에서 46%
로 증가하였다.(이영돈, 2013, p. 42) 이러한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체포강제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재량이 작용하
는 여지를 줄여 경찰관의 인식부족이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등에 따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의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
조(임시조치의 청구 등)은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국의 체포 강제 제도나 미국의 의무적 체포정책과 비교할 때 가
41) 물론, 관내에 여성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담당 경
찰관의 성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는 연구(Meier & Nicholson-Crotty,
2006)가 있으므로 신고활성화 차원에서의 효과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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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에 대한 개임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
포할 수 있어(김운회, 2007, p. 82) 의무적 체포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체포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더욱 효
과가 있음은 굳이 논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42)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 여성에 대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호전시킬 필요
가 있다.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해외 연구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일수록 소극적인 태도를 띄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Saidi &
Siddegowda, 2013, pp. 108-114)도 있는데 비록 이란ㆍ인도의 가정폭력 피
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한국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다소 곤란하기
는 하나, 취업여성일수록 경제적 역량이 있어 가해자인 남편에게 의존하
지 않을 수 있어 가해자인 남편을 처벌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띌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43)
또한 다음으로 대표관료제가 가진 실질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실증
적 자료를 갖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관료제의 의의 및 필요성 그리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비롯한 다른 공공
가치들과의 갈등과 조화 문제는 결국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정용덕, 2002, p. 649) 결국 대표관료제가 행정의 다른 가치와의
가치형량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대표관료제에 정당성을 부여하
는 주된 가치인데 이에 대해 진지한 의문 있는 생기는 것이다. 대표관료
제는 우리 관료제 구성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와 이념적으로는 상충되
42) 최근 보도에서도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14,464건 중
4,170건인 28.8%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하다
는 지적이 있다.(한국일보, “폭력남편 격리 못하는 법ㆍ제도”, 2013. 11. 27.)
43) 성별에 따른 대표관료제가 여성에 대한 채용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현행 양성채용목표제는 정부 관료
의 최소한 30%를 일정 성으로 채용하여 양성평등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
지 30%에 해당하는 숫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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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다만 실천적 과정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오석홍,
2011, p. 541)도 있으나 이 역시 대표관료제가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실질
적으로 실천할 때에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젠더화(gendered)”된 대표적인 정책분야인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
여성 대표관료는 적극적 대표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 동료들
과 동일한 태도를 보여주어 성별에 따른 대표성보다는 체포강제제도처럼
제도적 접근이 더 유효한 정책수단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은
추후 행태를 중심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남성대표성을 조사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우리 법제상 적용된
대표관료제는 남성도 포함하는 양성채용목표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표성과 관련된 부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설계는
경찰에서 논의되는 대표관료제가 여성대표제임을 감안한 것이나, 여성대
표성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설문조사는 문항 내용과는 무관하게 조사
사실만으로도 조사대상에게 선입견을 심어주었을 우려가 있다.44) 차제에
는 남성 피해자에 대해 남성 경찰관이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지와 같이
남성대표성도 연구대상으로 하여 편견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종속변수로 사용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 사례
44)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의 경우, 여성경찰관이 남성 동료보다 여성친화적인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직업적 태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질문 자체에 따른 편향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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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입태도는 각자 별개의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 사용된 척도이나
개인적 차원과 직업적 차원을 대표하는 변수로 구분하여 한 개의 연구에
서는 사용된 바가 없다. 양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하거나 상호 유
사한 척도를 개발하는 방법, 즉 일반인으로서의 응답과 경찰관으로서의
응답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더욱 객관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일반인으로서의 태도와 경찰관으로서의 태도를 분리하여 응답하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를 응답하는 자기검열의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고 복
잡한 문항을 두 차례 응답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이 부족한 응답과 같은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개인적 차원과 직업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대로 사
용하였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태도와 직업적 차원의 태도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 표본의 수의 한계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관
의 수는 매우 희소한 편으로 OECD 평균인 15.4%에 많이 못 미치는 7%
수준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적절한 여성 경찰관의 표본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다행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 수집한 여성 경찰관의 표본의 수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소한의
수치(박정식ㆍ윤영선, 2007, p. 244)인 30명을 살짝 넘기는 규모의 표본
만이 확보되었는데 추후의 연구에서는 남녀 동수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
이 객관성 확보나 이상치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표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처럼 대표관료의 태도
중심적 연구보다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행태 중심적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결과를 차용하여 태
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지만, 태도와 행태 간에는 여전히 불일치
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대표성의 발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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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다. 추후에는 성별로 대조가 가능한 분야의 자
료 등을 바탕으로 행태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적극적 대표성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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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 인식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 좋은
연구결과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10분 정도)을 내어 성심껏 응답하시면 많은 도움
이 되겠습니다.
응답은 무기명으로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고, 학술적ㆍ통계적 목적으로
만 이용되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항당 1개의 답변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 개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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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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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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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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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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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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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내를 구타한 남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가?
수감될 
필요없음
1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잘 모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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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내를 구타한 남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













(      ) (      ) (      ) (      ) (      ) (      ) (      )
☞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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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개입태도
다음의 사례를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순찰 중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인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나, 구타 행위는 
끝나 있었다. 남편은 자기가 실직하고 나서 아내가 돈을 벌더니 
자신을 무시하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 가정 일에 
소홀하여 때리게 된 것 뿐이라며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벌써 여러 번 때린 적이 있으며, 이혼하겠다고 
울먹이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 부인은 뺨을 맞아 붓고 눈가가 충혈 
되어 있었으며, 팔목 등에 타박상이 있었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다.
귀하가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나요?
(1.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신고자를 포함하여 누구로부터의 이의제기도
없으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개의 답변만 체크하세요.
2. 각 답변은 상호배타적입니다. 따라서 1번 “남편을 부인에게서 격리시
킨다”를 선택하면 5번 “음주소란행위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남편을 부인에게서 격리시킨다 (      )
2 임의동행하여 불구속 수사후 귀가 조치한다 (      )
3 음주소란행위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한다 (      )
4 재발시 체포할 것임을 경고하고 제지시킨다 (      )
5 가능한 한 타이르고 중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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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개입경험
1.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 없다
(     ) (     )
(※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였거나 수사 부
서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경우를 의미)
2.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을 몇 건이나 처리해보았나요?
(바로 전 문항에서 있다로 응답한 경우)
1건 2-5건 6-10건 11-20건 21건 이상
(     ) (     ) (     ) (     ) (     )
 가정폭력 관련 교육 훈련
1. 최근 1년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지시나 교
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기관 교육, 정례ㆍ특별 직장교육, 근무전 업무교양 등 모두 포함)
있다 없다
(     ) (     )
2. 최근 1년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지시나 교육
을 몇회나 받았나요?
(바로 전 항목에서 있다 로 응답한 경우)
1회 2-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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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
(     ) (     )
2. 귀하의 연령대는?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     ) (     ) (     ) (     )
3. 귀하의 결혼상태는?
기혼이거나 결혼을 한 적이 있다. 미혼
(     ) (     )
4. 귀하의 학력은?








(     ) (     ) (     ) (     )
5. 귀하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자녀 등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친족의 수입을 모두 포함)
200만원 미만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7. 해당 급지는?(경찰서, 지구대/파출소인 경우만 해당)
1급지 2급지 3급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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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소속지방청은?(경찰청과 교육기관 소속은 제외)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     ) (     ) (     ) (     ) (     ) (     ) (     ) (     )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 (     ) (     ) (     ) (     ) (     ) (     ) (     )
9. 귀하의 근무부서는?
경무(기획)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경비
(     ) (     ) (     ) (     ) (     ) (     )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감사 기타
(     ) (     ) (     ) (     ) (     ) (     )
10. 귀하의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이상
(     ) (     ) (     ) (     ) (     ) (     ) (     )
11.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1년 
미만
2-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25년
26년 
이상
(     ) (     ) (     ) (     ) (     ) (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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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between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Kwon, Yunsub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heory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assumes that each bureaucrat
acts or behaves for the benefits of the group to which he or she
belongs. and as a result of that assumption, a government should be
consisted with each and every groups of that society in
social-demographically ways in order to reflect the needs of every
groups in our society.
But the assumption, the so-called an active representation, is not
perfectly supported by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ctive representation by comparing male officers’ attitudes
and female officers’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The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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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independent variables, one was for measuring personal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the other was for measuring occupational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By comparing male officers’ and
female officers’ two kinds of attitudes, the assumption of the active
representation was able to be validated by empirical data.
In conclusion, personal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statistically differed subject to the gender of officers. Female officers
had stronger attitudes than their male co-workers, e.g. female officers
had a tendency to choose longer sentences to the offender of
domestic violence than male officers had. However, It was not foun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officers’ occupational
attitudes and female officers’ occupational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Those interesting facts could be explained that keeping
impartiality at every aspe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der, race,
religion, and politics, is one of the highest virtue for the police
officers and they are trained to keep it.
An implication of this report is that there can be more useful
measures like training or legislation to rectify the gender inequality of
the society than just increasing the ratio of female bureaucrats in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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